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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(’21. 2. 25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등대 기업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, 중소기업을

지원하는 중기부 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상과는 중복되지 않음

(2.25, 아시아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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◇ 등대 기업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, 중소기업을 지원

하는 중기부 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상과는 중복되지 않음

◇ 2.25일 아시아경제 <정부의 中企지원책에는 ‘붕어빵‘이 산다> 보도

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□ 산업부·중기부 등이 등대기업(산업부), 아기유니콘(중기부), 예비유니콘

(중기부) 등 다양한 중소·중견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, 중복

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고, 업무구분이 불명확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정부는 기업이 “중소→중견→대기업”으로 커가는 성장사다리를 이어

주기 위해 부처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
ㅇ 중견기업의 지원은 중견기업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산업부로 명확

하게 구분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도 사전협의 의무화*

등 사업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운영중입니다.

    * 중앙부처·지자체에서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신설·변경할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와의 

사전협의 의무화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0조의5, 같은 법 ｢시행령｣ 제10조의13∼1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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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중견기업 등대 프로젝트는 코로나 19,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대전환의

시기를 맞이하여, 다른 기업에 신사업 진출 등의 롤모델이 되는

모범 ‘중견기업’을 발굴·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중기부 등에서

지원하는 지원대상과는 구분되며 서로 중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문의: 중견기업혁신과 김태완 과장(044-203-4370)/박희범 서기관(4375)


